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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가 인공지능(AI) 수요 폭증에 힘입어 역대 최고 분기 매출과 순이익을 기록하며 시장의 기대치를 크게 상회하는 어닝서프라이즈를 달성했다. TSMC는 연내 2나노미터 공정 양산을 개시하고, 올해 전체 매출 전망을 30%대 중반으로 상향 조정하며 AI 반도체 수요의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러한 TSMC의 호실적은 일각에서 제기된 AI 버블론을 잠재우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 본문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가 인공지능(AI)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에 힘입어 3분기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며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었다. TSMC는 16일 발표한 실적에서 매출 9899억 대만달러(약 45조 8500억원), 순이익 4523억 대만달러(약 21조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0.3%, 39.1% 증가한 수치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어닝서프라이즈다. 특히 순이익은 시장 전망치(4177억 대만달러)를 훌쩍 넘어서며, 분기 기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이번 실적 호조의 배경에는 AI 반도체 수요의 급증이 있다. 빅테크 기업들의 AI 반도체 주문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첨단 공정에서의 매출 비중이 74%에 달하는 등 AI 반도체 수요가 TSMC의 성장을 견인했다. TSMC CEO 웨이저자는 "3분기 매출이 전망치를 뛰어넘은 건 첨단 공정에서의 강력한 수요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TSMC는 긍정적인 전망을 이어가며 올해 전체 매출 성장률 전망을 기존 30%대 초반에서 30%대 중반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연내 2나노미터 공정 양산을 개시하여 지속적인 성장 모멘텀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러한 TSMC의 호실적과 긍정적인 전망은 일각에서 제기된 AI 버블론을 잠재우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삼성전자 역시 3분기 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과 12조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등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호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TSMC의 강력한 실적과 성장 전망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며, 향후 AI 반도체 수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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